막0537 Note

◆ 믿음의 분위기 - 케네스 해긴 책에서 발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산유탑에서 추락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헤인즈)      
깨어 있어,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요. 
아버지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믿음에 굳게 서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해긴 목사님의 책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해긴 목사님의 교회에 헤인즈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해긴 목사님이 그를 그의 회사에 심방하여 방금 전에 그를 만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해긴 목사님이 차를 돌려 가보니, 그가 산유탑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죽은 것입니다, 헤인즈가 죽어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헤인즈는 돌아가기 싫다고 말씀드렸으나, 예수님께서 뒤의 커텐을 제치시면서, "이것을 보아라, 해긴이 너를 보내기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케텐 뒤에는 해긴 목사님이 "그는 돌려보내져야 합니다, 그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하면서 그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해긴 목사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래의 글은 해긴 목사가 헤인즈 부인에게 믿음에 굳게 달라붙어 있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어서, 그녀도 그녀의 권세를 굳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헤인즈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녀의 믿음도 약해지기 시작하였을 때입니다) 

나는 그녀의 믿음도 약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여기서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계속 그의 곁에 있으면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그들이 친척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시려 할 때에 왜 가끔 사람들을 밖으로 내 보내셨는지를 알아냈습니다.
나는 그 날 밤 영적인 씨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붙잡아야 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 그는 괜찮았습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잠깐이라도 졸면 그는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출1711.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위로 들었을 때에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이스라엘이 우세하였느니라 (가바르: 강하게 되다,이기다,초과하다,확립하다,위대하게 되다,승하다,더 큰 힘을 가지다,강하게 하다,용맹스럽게 되다), 그리고 그가 그의 손을 내렸을 때에, 아말렉이 우세하였느니라, 

시7841.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서며(슈브:돌아가다,돌아오다,물러가다,반대하고,계속적으로,부인하다,물러서다,다시 가다,밖으로 나가다,곡해하다,후퇴시키다,회복하다,다시 갚다,회복시키다,만회하다,돌이키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한계를 설정하였느니라(타바흐:슬퍼하다,한계를 긋다),

막0605. 그리고 그분께서 약간의 병든(아르로스토스:쇠약한,병든) 사람들 위에 그분의 손을 얹어, 그들을 고치신 것을 제외하고는, 그분께서 거기에서 세력있는[뒤나미스: 뒤나마이(할 수 있다,가능하다,능력있다)에서 유래,힘,이적적인 능력,이적(異蹟),힘있게,이적적인 일꾼,권능,강력,폭력,전능한,일,권력,세력]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셨느니라,  

막0606. 그리고 그들의 불신(아피스티아: 믿음 없음,불신,불충실,불순종,불신앙) 때문에 그분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니라(다우마조: 이상이 여기다,칭찬하다,칭송하다,놀라다),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니라.

살전0519. 성령을 끄지(스벤뉘미: 불을 끄다,꺼지다,소멸하다) 말라

Ω골0121. 또 사악한 행실들에 의해 너희의 생각(디아노이아: 깊은 사고,마음의 기능,작용, 상상, 마음,이햬,의향)  안에서 일찍이 소원케 되고 적들이었던 너희를 그럼에도 이제 그분께서, 그분의 목전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나무랄 데 없고, 탓할 수 없게 내놓으시려고 자신의 육신의 몸 안에서 사망을 통해, 화해시키셨느니라(아포카탈랏쏘: 전적으로 화해시키다,화해하다).

골0123. 만일 너희가 기초가 박히고 정착되어, 믿음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또 복음의 소망에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 복음을 너희가 들어 왔고, 또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낱낱의 피조물들에게 선포되었느니라[케륏쏘:(공적인 선포자로서)전하다,(하나님의 진리를)전파하다,공포하다,발행하다],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시종인(디아코노스: 시종인, 시중드는 사람, 선생, 목사, 집사)으로 삼아졌느니라.
